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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세>는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전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도 깊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과 그 가족의 살아가는 모습도 진솔하게 담아내겠습니다. 

<잎세>는 여러분의 참여 없이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잎 세 > 콘 텐 츠 를  소 개 합 니 다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서, 전문가와 선배 차세대영재기업인 의견을 알아보는 코너

차세대영재기업인이 후배들에게 하는 조언과 발명영재교육연구원에 바라는 점 등을 진솔하게 담아본다.

발명영재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개선점을 함께 알아보는 코너

해외 발명영재교육 벤치마킹 코너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관련 업무를 하는 팀을 찾아가, 어떤 일을 어떤 마인드로 하고 있는 지 살펴본다.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이행은 박사가 말하는 ‘영재와 창의성’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박기문 박사가 말하는 ‘영재와 진로’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 부모의 자녀 교육 수기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관련 뉴스를 전한다.

발명영재&차세대영재기업인이 롤모델로 삼는 기업인을 만나 성공 노하우, 기업가 정신 등을 들어본다.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이윤조 박사가 말하는 ‘영재와 역량’

IP 世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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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olumn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도약의 시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콘텐츠 등 

지식재산이 상품 가치의 주된 결정요인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경쟁력 원천이 

‘사람’이라는 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발명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는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보다 

체계적인 인재양성 지원을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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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E

07 Think about Theme 1

10 Think about Theme 2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오늘날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창조성’이며, 개인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 시대 최고의 과제임을 강조했다. (중략) 창의성, 문제해결력, 독창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상인 것이다. (중략) 따라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9페이지에서)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 모든 국가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시대를 누가 선도할까? 전문가들은 독창

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인재 육성과 발명

Think about Theme 1

피아노 계단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

발명영재교육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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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구 분 수학 과학 정보 음악 미술 문예
창작

인문
사회 발명 수학과학

통합
예술
통합

과학정보
통합 계

 writer_ (서울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과장)

고척중학교 교장 역임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기획운영부장 역임
항공과학교과연구회 회장 역임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발명영재교육연구원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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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 about Theme 2

갈수록 지식재산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21세기. 이런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도전과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았다.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지식기반경제 사회에서 해야 할 일

현재의 발명영재교육은 무엇이 문제인가

 writer_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영재교육연구원 팀장)

3)  메가트렌드는 미국의 미래학자 존 네이스비츠
의 저서 「메가트랜드 에서 유래한 용어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를 뜻함.

1)  ‘소셜 50’ 차트는 미국 빌보드가 집계하는 
SNS 차트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상에서 한 주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아티스
트를 대상으로, 친구, 팔로어, 팬들의 증가세 및 
페이지뷰, 주간 음악플레이 횟수 등을 집계해 산
정함. 

2)  경제적 가치는 앨범판매량과 다운로드 건수, 유
튜브 조회수, 음반 및 음원 판매, 콘서트, 광고 
매출액 등의 직접 가치와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 등의 간접 가치가 포함된 금액임.

구  분
발명영재교육 

현황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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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무선전신 기술. 걸어다

니며 전화 통화를 하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요즘 시대에 없어서

는 안 될 이 기술은 1896년 6월 22세 젊은이 마르코니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탑승객 30%를 구하는 데 결정

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의 발명은 하인리히 헤르츠의 실험

과 번개와 전기에 대한 올리버 로지의 실험이 있었기에 가능했

다. 발명이 더 큰 발명을 낳는다. 

_ 1896년 무선전신 발명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창의발명으로 세계에 도전한다

참고문헌   한국교육개발원(2011). 「창의인재양성교육의 미래전략연구」.

댄 세노르, 사울싱어(2010). 창업국가. 다할미디어.

참고 사이트   http://cafe.daum.net/NDchungmu/FdcB/5705?docid=164to|Fdc

B|5705|20120903115135&q=%C0%CC%BD%BA%B6%F3%BF%A4%20

%B3%AA%BD%BA%B4%DA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1&docId=1618763&mobile&cat

egoryId=2891

인터넷 기사   싸이 100억 대박 터뜨릴 때 뒤에서 웃고 있던 한 사람은? <엔터비즈> 

2012. 08. 28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20829010021792001883

3&servicedate=20120828

기업가정신 교육이 절실하다. 김병현 미국 공인회계사. <광주일보> 2009.10.09  

http://kwangju.co.kr/read.php3?aid=1255014000371875131

[커버스토리] 10년후 유망 직업. <매경이코노미> 2011.02.02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 =2011&no=64971

‘ ‘
‘ ‘

추격형 성장

창조적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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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 인스티튜트에 대한 소개

예비 창업가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2007년 1만 8,103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고산(37세). 하지만 그는 지금 우주선 대신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타고 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전도사로 살고 있다.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이란 이름은 더 큰 도전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는 고산 대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power people

고 

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editor_김익겸, photographer_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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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드 인스티튜트를 시작한 동기

도전적인 삶을 살아온 개인 스토리 

도전 정신이 창업과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창업가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창업 이후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처법

꿈과 창업의 상관관계

차세대영재기업인과 발명영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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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9등급으로 단국대학교 진학

기회와 인연을 선물한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한 번 해볼까? 안 되는 게 어딨어!

김

재

민

‘창업 특기자 전형’ 예비 대학생 

future hero

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 2기 김재민 군은 지난 10월 단국대학교 전자공학과에 합격했다. ‘내신 9등급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의 

진학은, 막연한 대입 준비보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꾸준한 준비가 이루어낸 성공 케이스이다. 현실의 벽이 아무

리 높다 한들,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는 ‘긍정맨’ 김재민 군. 그에게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 단지 

‘하지 않은 일’이 있을 뿐. 

editor_조성희, photographer_황운하

영재기업인교육원 
후배에게 전하고픈 말

긍정의 힘으로, 꿈을 향해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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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춘천교대 발명영재교육센터

대나무처럼 뻗어갈 
21세기 인재를 만든다

IT, BT 등 첨단 8개 분야 교육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해볼까?”로의 사고 전환

호반의 도시, 춘천. 봄 춘(春), 내 천(川). ‘봄이 오는 시내’란 뜻을 가진 춘천은 박사를 수십 명 배출한 박사마을이 있고 예로부터 춘천

을 거쳐간 관료 중 출세한 사람이 많다하여 ‘입춘대길(入春大吉)’이라는 말로도 회자될 정도로 유명세를 치르던 지역. 그런 의미에서 

춘천교육대학교 발명영재교육센터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발명영재를 만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editor_김익겸, photographer_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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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ic

러시아 영재교육

크렘린 영재교육의 
숨겨진 노하우
예술과 기초과학기술 분야에서 명성이 자자한 러시아의 영재교

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교육 과정 이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들만의 숨겨

진 노하우를 찾아보자. 

영재성은 ‘평생 성장하는 것’

‘성취 영재’ 배출의 노하우는 ‘사생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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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_ (아트플러스창의교육지원센터장)

Russia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ph. D)
EBS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고문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전공 외래교수

진짜 SMART 영재교육을 꿈꾸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은 발명품 중 하

나인 캔. 1810년 깡통의 탄생으로 음식을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뚜껑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끌과 망치

로 윗부분을 둥글게 자르시오.” 캔을 따기 위해 소총까지 동원

하던 불편함은 1858년 캔 따개가 발명되면서 해소되었고 공구 

제조 기술자 어니 프레이즈에 의해 살짝 음각된 입구 라인을 따

라 고리를 잡아당기는 방식의 캔이 만들어지면서 오늘날 캔의 

모습을 갖췄다.

_ 캔과 고리형 뚜껑의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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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

미래 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
그동안 차세대영재기업인과 발명영재의 정서적, 정의적 지원을 위해 동분서주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가 발명영재교육연구원으로 새

롭게 출발했다.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editor_김익겸

① ③  ④  ⑥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② ⑤ ⑦

① 남상인 한국상담학회장  ② 김진수 한국기술교육학회장  ③ 이경화 한국영재교육학회장  ④ 박경빈 한국영재학회장  ⑤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⑥ 이용순 한국직업교육학회장  
⑦ 박건수 국제지식재산연구수원장  ⑧ 장태현 포스텍 부총장  ⑨ 김호원 특허청장  ⑩ 이현구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⑪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  ⑫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⑬ 주대준 카이스트 부총장  ⑭ 김계현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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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속으로

발명영재교육연구원

미래의 희망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소개한다. IP-영재기업인 

육성을 목표로 교육적·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발명영재교육

연구원은 향후 기초·정책 연구, 교원 연수와 더불어 교육생의 

대학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 눈코뜰새 없이 

더욱 바빠질 것 같다.

editor_김익겸, photographer_ 김민규

최윤미 사원

이경표 팀장

이윤조 전문위원

김세원 주임
손다미 연구원

김미희 연구원

소정 연구원
정진상 계장

이행은 전문위원

박기문 전문위원

발명영재교육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달라지는 
것은?

발명영재교육
연구원이 
하는 일

현재의 
고민은?

교육 철학과 
교육 방식 

발명영재교육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에 
임하는 자세?

「잎세」 
독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

발명영재교육
연구원에게 
있어서 
교육원생은 

 다

희 망 

에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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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에 대한 오해

영재의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 

영재에 대한 일반적 오해
천재성 = 정서적 불안정성?

영재들의 정서적 안정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세심한 관심과 개방적 관점 지원 필요

 writer_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교육학 박사, 교육심리 영재창의성 전공

e-mail : helee71@kipa.org
tel : 02-3459-2745

1. 집단적 관점 vs 개인적 관점 

집단적 관점의 연구에서는 영재들의 정서적 안정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나 개인적 관점에서는 영재로서 겪는 정서적 이슈

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영재로 판별된 아동들이 영재연구의 대상이 된다. 터먼 연구에 따르면 IQ 검사만으로 영재를 판별할 경우, 높은 수준의 IQ를 지닌 아동들은 선천적 능

력뿐 아니라 높은 정서적 적응력을 보인다. 즉, 이러한 관점에서는 영재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적응력이 특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3. 영역에 따른 차이

언어영재의 경우 비교적 제한된 영역 내에서 영재성을 나타내는 수학영재와 달리 사회적으로 보다 다양한 상황(social setting)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적응에 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영재성 수준의 차

IQ가 높을수록 영재들에게 있어 특이함과 정서적 어려움이 보다 명백해 진다는 주장이 있다(Groos, 1997).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도영재와 일반영재들 간 사회·정서적 적응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Garlang & Ziger, 1999). 즉 고도영재가 

사회·정서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의 높은 영재성 그 자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이들의 특별한 요구가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Neihart, 1999). 하지만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영재성의 수준 차이와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이 나타나

기도 해(Hollingworth vs Terman)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5. 비교집단 

영재들은 정신연령에 기준을 두고 비교할 경우 자신과 정신연령이 비슷한 집단과는 사회·정서적 적응에 있어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 

연령집단과 비교할 경우에는 특히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다(Lehman & Erdwins, 1981).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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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와 역량

구분 청중의 특징 대응 방법

3P 분석으로 무장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writer_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교육학 박사, 직업교육/환경교육 전공

e-mail : yo3283@kipa.org
tel : 02-3459-2744

목적의 유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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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와 진로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진학 계획 시작해야

발명영재아를 위한 
진로 결정과 부모 역할

353434

 writer_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전문위원)

교육학 박사, 발명영재 공학교육 전공
e-mail : kmpark@kipa.org

tel : 02-3459-2743

College 

Planning

사춘기 시기에는 동조자로서의 부모 역할 필요

긍정

동조자 존중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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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보낸 유아기의 영향

부모와 인생 
선배로서의 안내자
원고 부탁을 받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덕분

에 아이가 자라온 시간을 돌아보고 가족끼리 지내왔던 소중하

고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겼다는 박형륜 학생의 아버지 박정열 

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학부모 코너

영재기업인 교육생으로서의 단비 같은 삶

어떤 일에도 도전 정신으로 즐기며 극복해 가기를

 writer_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 2기 박형륜 학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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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글로벌 HR 포럼 

차세대 영재 CEO, 스티브 잡스에 도전한다

창의성 증진 위한 다섯 가지 방법

창의적 영재교육을 위한 보니 크레몬드 교수 특별 강연

한국발명진흥회는 2012 글로벌 HR 포럼 마지막 날인 25일, 

‘차세대 영재 CEO, 지식재산으로 스티브 잡스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정규세션을 개최했다. 이날 세션은 영재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보니 크레몬드 교수(조지아대학 토랜스 창의성 

재능개발센터)와 이석우 대표(카카오톡 공동대표)가 각각 주

제 발표를 하고 이우일 교수(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의 진행으

로 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제는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

먼저, ‘영재 창의성 발현을 위한 지원방향’이라는 주제로  보

니 크레몬드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

하지만 지나치면 안된다”며 “창의적인 것은 교육 밖에서 이뤄

진다. 자퇴한 사람이 많은 것도 그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

다. 크레몬드 교수는 학교에서는 왜 창의적인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오래 있을수록 기존 패러다임으로 사고하

게 된다”며 “새로운 사고는 자연스레 환영받지 못한다”고 설

명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혁신의 필요가 높아

졌기 때문에 창의적인 사람이 학교를 떠나서는 혁신하기 어렵

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제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와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널리스트 허닝 커터의 말을 인용해 “아이들에게 남겨

줄 유산은 뿌리와 날개”라며 “그동안 한국이 교육을 통해 아

이들에게 뿌리를 주었다면 이젠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라고 

말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했다. 

크레몬드 교수에 이어 이석우 카카오톡 공동대표는 ‘새로운 

도전, 준비된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서울대 동양사

학 전공, 하와이대 중국사 전공, 일간지 기자를 거쳐 미국 로

스쿨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IBM 코리아, NHN을 거쳐 카카오톡 

공동대표로 살아온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며 “지나온 일들이 현재 하고 일에 

복합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바탕으로 준비된다는 말이다. 

그는 만약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기준에서는 뭘 하는 

사람일지 전혀 알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특히 “저는 다양한 

경험과 넘치는 에너지, 비전에 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을 부수

고, 청소부터 시작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쓴 잡스의 이력서를 소개

한 뒤 “지금이야 성공했으니 멋있다고 하겠지만 그 이력서 들고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비전 있다는 말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그를 알아보고 사업기로 

키울 배경과 인프라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와인과 사람의 공통점을 설명

하며 “좋은 조건에서 와인을 만들면 맛이 없다. 사람도 좋은 조건에서 과외 

받고 학원 태워다주고 공부만 한다고 해서 잡스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잡스로부터 창의성, 실행력, 주도성을 배워

야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존 사고의 틀을 깰 수 있는 것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하고 몽상가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 실행하고 구현하는 게 중요

하다고 말했다. 

사람 속에 길이 있다

이날 세션의 백미는 질의응답이었다. 토론 패널로 참가한 최성애 박사(HD

가족클리닉 소장), 김현진 대표(레인디 대표), 김광수 원장(포스텍 영재기

업인교육원 원장)까지 가세해 청중들과 시종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고받으

며 세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김광수 원장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석우 대표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면 된

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그러면 교육원이 할 일이 없어지는데….”라

며 우려하자 이 대표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끌어내면 될 것”이라고 답했

고, 김 원장은 “그러면 성공한 것 같다. 아이들이 교육원에 많이 온다”고 위

트 있게 화답했다. 

청중들의 질문은 다양했다. 한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은 어릴 때부터 여

행도 다니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가 실패하면 누가 보장해 주느냐고 물었고, 

미국 와튼스쿨 MBA 출신이라 소개한 60대 노년은 성공한 사람 중에 철학 

공부한 사람이 많다며 인문학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물었으며, 대기업 직장

인은 성인들의 창의성 개발에 대해 질문하는 등 다채로운 질문에 패널도 정

답이 아닌 근원적인 실마리를 찾아가도록 답변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세션에 앞서 차세대영재기업인과 세계적 리더가 만나는 오찬 시간도 

있었다. 한국발명진흥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오찬 모임에는 아오키 토요히

코 아오키 사장, 수지타 카르나드 테크마힌드라 인재개발본부장 등 글로벌 

CEO와 보니 크레몬드 교수,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이 한

자리에 모여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생 50여 명과 잊지 못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글로벌 리더의 귀중한 경험담과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 행복해 했고, 리더들은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뜨거

운 열정에 감동했다. 

세계 60개국 120여 명의 석학과 기업인, 대학총장, 국제지구 및 정부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2012 글로벌 HR 

포럼이 지난 10월 23일(화)~25일(목)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editor_김익겸, photographer_박승주

지난 10월 26일(금) ‘창의적 영재교육을 위한 보니 크레몬드 교수 특별 강

연’이 특허청과 서울시교육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와 서울교육대학교 주

관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됐다. 창의성 교육을 통한 영

재 교사 역량 강화와 영재학부모의 자녀양육 방안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

해 마련된 이번 특별 강연에서 보니 크레몬드 교수(조지아대학 토랜스 창의

성 재능개발센터)는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 아

이디어에 대한 지지, 참여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며 실패해도 괜찮고 어려운 

것을 시도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는 심리적 안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둘째, 학생 안에 있는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중에는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특징(참견하기 좋아하며, 이기적이고, 산

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등)이 있는데, 이런 특징이 창의적 성취를 도울 수 

있는 동일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 문제해결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적

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 유형을 

내주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야를 갖도록 독려하라고 말했다. 특히 문

제 해결 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하여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이미 검증된 사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검증된 사고 기법으로 브

레인 스토밍, 스캠퍼, 비유적 사고, 다른 관점으로 보기 등을 소개했다. 또

한 물고기 모양을 본떠 배가 만들어지고, 뱀의 혀를 떠올려 주사기 바늘이 

탄생했으며, 낙엽이 쌓이는 것을 힌트삼아 프링글스 과자 상자가 만들어졌

다고 소개하며 창조적 문제해법에는 관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질을 장려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들의 가장 중요한 기질은 새로운 정보에 대해 개방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에 

대해 관용적이며, 새로움과 복잡함과 부조화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기질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학습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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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KIPA)
한국영재학회·한국영재교육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지난 12월 8일(토) 한국영재학회 설립 20주년 기념 추계학

술발표대회가 ‘미래사회 인재의 핵심역량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란 주제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열렸다. 한국발명

진흥회와 (사)한국영재학회,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학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미국영재학회 학술지 

<Gifted Child Quarterly> 편집위원이자 창의교육센터

(Center for Creative Learning) 소장인 도날드 J. 트레핑

거 박사, 미국특수교육학회 영재교육분과 위원장인 다이안 몽

고메리 박사, 창의교육센터 자문위원인 에드 셀비 교수 등 영

재 교육에 관한 해외 석학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기조 강연자로 나선 다이안 몽고메리 교수는 전인적인 

발달을 통한 창의적인 마인드 키우기(Engaging the 

Creative Mind through Holistic Development)에 관해 

발표했다. 몽고메리 교수는 창의적인 마인드에 관한 여러 선

행 연구에 대해 고찰한 뒤 전인교육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며 

“오늘날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창의성은 강조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창의적 마인드를 위해서는 준비할 시

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두뇌 연상 활동이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연 참석자과 함께 시연해 보여 놀라

움을 이끌어냈다. 그는 오른팔을 앞으로 편 뒤 자신의 오른쪽 

뒤로 몸을 젖혀 돌리게 하고, 왼쪽 방향으로 팔을 젖힌 뒤 다

시 오른 뒤쪽으로 움직이게 하자 이전보다 더 뒤쪽으로 젖혀

졌다. 이번에는 왼팔을 앞으로 편 뒤 눈을 감고 오른팔이 했

던 것처럼 상상으로만 팔을 뒤로 돌리게 한 다음 눈을 뜨고 

왼팔을 왼쪽 몸 뒤로 움직이게 하자 이전보다 더 멀리 젖혀진 

것이다. 

기조 강연에 이어 ‘발명영재교육 콜로키움’이 진행됐다. 이재

호 교수(경인교육대학교)가 ‘융복합 중심의 창조사회에서 발

명영재교육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는 컴

퓨터와 통신은 별개의 영역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 둘이 복합

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대 흐름에 따른 발명영재상을 4단계(Inventor, Developer, 

Innovator, Creator)로 구분해 설명하고 이미 발명해 놓은 것

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며 혁신

까지 고려한 창의적 발명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의 발표에 이어 권동수 카이스트 교수, 김판수 부산교

대 교수, 이병욱 충남대 교수, 윤여홍 KAGE 영재교육학술원 

소장이 참석해 창조사회에서의 발명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각

급 학교에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에 목소리를 같이했다. 

두 번째 기조 강연에는 도날드 J. 트레핑거 박사가 나와 ‘급변

하는 삶에 대처하는 학습자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다. 그

는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창의적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런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다섯 가지 방

법을 소개했다. 첫째, 교육의 목표를 확실해 하고, 둘째 창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셋째 어떤 장애물이 있

는지 인식해야 하고, 넷째 개인적인 특성을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다섯째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심사숙고하고 명확

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 못지않게 비판적

인 사고가 필요하다며 특정한 사람만 인재가 아닌 누구나 인

재의 잠재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개별적인 성향에 맞춘 세밀

한 교육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슈노버 교수와 에드 셀비 미국 창의교육센터 자

문위원의 워크숍과 구두논문발표와 발명교육세션이 진행됐

다. 발명교육세션에서는 이명훈 충남대 교수가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 체계 개발’에 관해, 김성일 세한대 교수가 ‘발명교

사 연수과정 및 교사인증제 고찰’에 대해, 소정 발명영재교육

연구원 연구원이 ‘일반학생과 영재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흥미

유형 탐색’에 대해, 김미희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연구원이 ‘발

명영재교육연구원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

자들의 질의 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한국발명진흥회는 (사)한국영재학회와 창의 발명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창의 발명교

육 프로그램 개발·운용’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등의 의

견수렴 및 반영’ ‘교육수요 발굴·창출·활용 등 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해 정책 공동연구와 협력키로 했다. 

같은 날,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한국영재

교육 10년의 회고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2년 한국영재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경화 한국영재교육학회 회장은 “10년간 한국영재

교육학회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영재교육에 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여

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영재교육 방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행사를 소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정천수 전 부산영재교육진흥원 원장은, 10년 동안의 영

재교육 과정과 현황 등을 살펴본 뒤 “영재교육 전문기관은 보다 전문화, 다

양화함으로써 영재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호주뉴잉글랜드대학교 오명숙 교수를 화상으로 연결했다. 오명

숙 교수는 화상 수업의 여러 장점을 이야기하며 “영재교육에도 다양하게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발명진

흥회 이경표 팀장은 ‘발명(영재) 교육 20년을 돌아보며’라는 주제에서 “창

의성, 문제해결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산

업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명영재교육 콜로키움’에서는 발명영재교육에 대한 집중 논의와 함께 토

론이 이어졌다. 한국발명진흥회 박기문 전문위원의 ‘발명영재 교육연구원 

설립방안 연구’의 주제 발표에서는 창의성과 창조성의 차이, 발명을 바라보

는 프레임의 문제, 발명영재와 과학영재의 구분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

쳐졌고, 이행은 박사의 ‘발명영재의 창의적 특성 탐색’에 대한 주제 발표에

서는, ‘차세대영재기업인’이란 말이 주는 불편함과 발명영재와 차세대영재

기업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모호함 등이 논점으로 떠오르며, 토론자들은 보

다 근본적인 창의적 특성을 고려한 발명영재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자의 연구 및 실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나아갈 길과 비전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

졌다.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잎세>

 하나. 학부모 코너

 둘. KIPA Q&A

<잎세>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지금 바로 ipgifted@kipa.org로 글을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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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학년도 온라인 교육 종료(1/6) - 2013년 1월 중 이수 사정 및 편입자 선정

○ 2013학년도 온라인 교육 시작 - 2013년 3월 4일(예정)

명칭 기간 교육내용

동계 집중교육 2013년 1월 7일(월)~11일(금)(4박 5일)

○ 기본 과정 : 비즈니스 모델링, 사업계획서 창출, 미래기술, 

특허출원 등 

○ 심화 과정 : 커뮤니티 최종 발표, 특허출원 등  

전문과정 동계 캠프 2013년 1월 9일(수)~11일(금)(2박3일) ○ 스타트업 액셀레이션 프로그램(예정) 

2012학년도 수료식 2월 중 ○ 2기(심화) 수료, 3기(기본) 이수 및 우수자 시상 

4기 오리엔테이션 캠프 2월 중 ○ 1년차 기본 과정 소개, CEO멘토와의 만남, MBTI 활동 등 

○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교육 운영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비정규학교 학생 및 미재학생도 가능)

- 지원 기간 : 3월 1일~31일 예정(공개 교육 홈페이지 공지)  

- 상반기 교육 기간 : 2013년 3월 1일~7월 31일  

- 공개 교육 문의전화 : 042-350-6213~6215, 공개 교육 홈페이지(http://openipceo.kaist.ac.kr/)

○ 홈페이지 : http://ipceo.kaist.ac.kr(정규), http://openipceo.kaist.ac.kr(공개), 

http://www.youtube.com/ccekaist(영상강의)

○ 문의전화 : 042-350-6213~5   ○ Fax : 042-350-6220  ○ 대표이메일 : cce@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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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utube.com/ccekaist
온·오프라인 강의 공유

http://www.facebook.com/IPCEO

구분 일정 대상 내용

오프라인 집중 교육

1월 19일(토) ~ 22일(화)

(3박 4일)
1기 ○ 사업제안 : 1년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함

1월 16일(수) ~ 23일(수)

(7박 8일)
2기

○ 비즈니스모델 :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 및 작성 방법을 익히고 실제 작성해 봄

○  사업제안서 : 사업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해 익히고, 팀별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한 후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발표함

○ BOP(Bottom of Pyramid) : 새로운 시장으로서 BOP에 대해서 알아 봄

1월7일(월) ~14일(월)

(7박 8일)
3기

○  기술기획 : From the future 관점의 기술선견과 To the future 관점의 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목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을 기획함

○  특허 및 특허검색 : 특허개요, 특허명세서 읽기, 특허 검색 방법 등의 학습을 

통해 기술기획을 보조함

○  기업가 정신 : 창업 초기의 기업인들로부터 기업가에게 필요한 자세 및 마음가

짐에 대해 들어 봄

온라인 교육 3월 초
3기 ○ 3D 테마의 온라인 교육(사업환경 분석 등) 진행 예정

4기 ○ 1D 테마의 온라인 교육(소명찾기 등) 진행 예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월 20(수) ~22(금)

(2박 3일)
4기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예정

심화 과정 교육생 선발 3월 중순 1/2기
○ 1기 수료자 중 2년차 심화 과정 교육생 선발

○ 2기 수료자 중 1년차 심화 과정 교육생 선발 (단, 대학생 및 고3 제외)

지난 12월 1일(토)~2일(일) 포스텍 영재기업인교육원은 2013년도 대학 프로

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GAIA 포럼을 개최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이인식 지

식융합연구 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블루이코노미 관점에서 사

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13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 과정에서는 지구와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 모사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찾는 철학과 테마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1차 년도에는 교육원 수료생 중 대학 

진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향후 교육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 과정

1. 비즈니스 이해    2. 기술 이해    3. 비즈니스 혁신    4. 기술 혁신

○ 교육 방법

- 온라인 + 오프라인 프로젝트 기반


